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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셀, 토종 건전지 자존심 높인다!
203년 3-4월 국내시장 13.5% 차지 … 7월부터는 2차전지 판매 나서

국산 건전지 브랜드인 벡셀(대표 한순현)이 <로케트>, <에너자이저> 등 외국계 브랜드 일색인 건전지 시장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서통에서 분사한 뒤 벡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판매량 기준)은 2002년 평균 11%에 그쳤으나 2003년 

들어 국제 마케팅 조사기관인 AC닐슨 평가 결과, 2003년 1-2월 12.2%, 3-4월 13.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벡셀은 여세를 몰아 2003년 말까지 국내시장의 15%를 확보하고 매출액도 2002년 110억원보다 30% 늘어난 

14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벡셀이 2003년 들어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국산 브랜드 체면을 살리고 있는 것은 2002년부터 시작한 멀티패

키지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2-4개씩 건전지를 묶어 팔던 것을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8-20개까지 늘려 만든 패키지 상품을 내놓

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니 선풍기 등 건전지 소비 제품을 끼워파는 프리미엄 팩도 인기를 끌고 있다.

중간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벡셀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성장 이유로 꼽힌다.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유통기업에 납품실적에 따라 제휴기업인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줌으로써 벡

셀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벡셀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2차전지도 7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카메라 등 고용량기기가 많아지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해온 2차전지의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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